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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 평가, 부정적 84.2%

 (주)리얼미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8층 전화 : 02-548-4071(代) 8224(Fax)

• 조사기간: 2023년 7월 17일 ~ 24일
• 유효표본: 종합/전문 건설업체 기업인 1,014명
• 조사방법: 전화면접(CATI) · 모바일웹 혼용 조사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엠바고
8일(화)
09 :00

�정부는 건설산업 생태계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

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상호시장진출 허용이란 종합 및 전문공사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 없이 상대 업역에 해당하는 공사의 도급 및 시공자격을 부여한 제도를 말한

다. 2년이 지난 현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

수)가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에 관한 평가와 전망 관련 

건설업 종사자 의견을 조사했다.

 상호시장진출허용 제도에 대해 건설업체 대표 84.2% 압도적 ‘부정적’ 평가

 품질 및 기술력 영향, ‘향상되지 않음’(부정) 89.7%

 조사 결과, 먼저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응답이 

84.2%(매우 부정적 69.1%, 대체로 부정적 15.1%)로, 건설인 10명 중 8명 이상은 이 제도

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긍정 평가는 15.0%(매우 긍정적 

3.2%, 대체로 긍정적 11.8%)에 그쳤다. 

 세부별로는 부정적 평가의 경우, 전문업체 건설인은 87.3%, 종합업체 건설인은 77.0%로 

전문업체 건설인이 종합업체 건설인보다 더 높은 부정 평가를 보였다.

 상호시장진출 허용에 따른 산업경쟁력 영향에 대해서는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90.0%(전혀 향상되지 않음 71.3%, 별로 향상되지 않음 18.7%), ‘향상 되었다’는 응답은 

9.4%(매우 향상 2.2%, 어느 정도 향상 7.2%)로 조사됐고,  품질 및 기술력 영향에 대해서

는 ‘향상되지 않았다’가 89.7%(전혀 향상 되지 않음 67.9%, 별로 향상되지 않음 21.9%), 

‘향상 되었다’는 9.5%(매우 향상 2.2%, 어느 정도 향상 7.3%)로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가 

경쟁력, 품질 및 기술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되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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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전문공사 시공자격 종합업체에 부여’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1순위)으로는 ‘전문공사의 시공 자격을 종합

건설업체에 부여한 점’(29.6%),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시공 자격을 제한하여 전문 건

설업체들의 종합공사 진출을 어렵게 한 점’(26.4%), ‘입찰 경쟁도가 과도하게 증가한 

점’(21.8%)이 주로 꼽혔다. 이어 ‘종합공사의 시공 자격을 전문 건설업체에서 부여한 

점’(10.0%), ‘타 업종의 시장에 진출한 건설업체들의 불법 하도급 강행’(5.8%), ‘발주자 혼

란과 행정 부담이 증가한 점’(4.1%) 순이었다.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 지속 운용 여부, ‘제도 폐지해야’ 83.3%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 운용에 대해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83.3%로 대

다수가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반면, ‘제도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8.9%,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7.1%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번 조사를 의뢰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승국 산업혁신실장은 “본 여론조사의 목적은 

’21년부터 시행되어온 상호시장진출제도의 평가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함”이라며, “상호시

장진출 허용 제도가 건설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는 없고 건설산업 종사자들이 제도의 폐지를 

원하고 있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정부는 제도에 대한 업계의 평가를 종합과 전문 

건설업체 간의 업역 갈등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의 존치 여부를 포

함하여 종합과 전문 건설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조사 결과와 관련한 의미와 시사점을 덧붙였다. 

 이번 조사 결과를 놓고 대한전문건설협회 윤학수 회장은 “지난 2년간 논란이 있었던 상호

시장 진출 관련한 종합·전문 건설사들의 생생한 의견을 담은 의미 있는 조사”라 평가하며, 

“건설사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향후 국토교통부, 국회 등 관련 부처기관을 대상으로 제

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선에 적극 나서도록 설득해 나갈 것”이라 밝

혔다. <조사 결과 문의 박승국 건설정책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장(02_3284_2610, 대표 2600)> 

이번 조사는 2023년 7월 17일부터 24일까지 종합/전문건설업체 기업인 대상 5,988명에게 접

촉해 최종 1,014社 기업인 응답을 완료, 16.9%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전화 면접 및 모바일 웹 

혼용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